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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똑똑해진다 
 
신용카드 조회단말기가 진화한다.’ 

 

단순한 단말기에 불과했던 신용카드 조회단말기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비PC 정보기기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조회단말기업체들이 시스템의 확장성과 프로그램 개발의 편리함을 들어 윈도CE와 

리눅스 등 범용 운용체제(OS)를 카드 조회단말기의 OS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선 신용카드 조회단말기업체인 사이버넷·한창시스템·리누딕스 등은 윈도CE와 리눅스 

등  범용  OS를  채택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  이들  업체들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해외시장 개척 △하드웨어 기능 확장 등에서 많은 잇점이 있다고 보고  

범용OS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전문업체인 사이버넷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샵2004’에 리눅스를 채택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 회사는 신제품에 신용카드 결제기

능 외에 판매시점관리(POS)기능도 갖추도록 설계해 대형 매장 중심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넷 단말기 사업부의 홍성재 상무는 “지금까지 자체 OS인 ‘사이버소프트’를 탑재한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리눅스를 적용했다”며 “이번  

제품 출시를 계기로 범용OS제품의 다양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C언어로 설계한 모듈화한 펌웨어 패키지를 탑재해 온 한창시스템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범용OS 채택을 통한 손쉬운 사후서비스와 응용 애플리케이션 탑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윈도CE를 탑재한 수출용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올해안에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선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에 리눅스를 탑재해 온 리누딕스도 모델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등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시장에 범용OS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범용OS를 장착한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조회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과 보조

장치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창시스템 상품기획팀 문병욱 부장은 “범용OS는 독자OS와 펌웨어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그동안 채택이 부진했다”며 “보안성만 더 강화된다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범용OS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